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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를 당해 도로 한가운
데피를흘리며쓰러져있는남성
을발견하고는, 119 신고와함께
2차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 신호
봉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안내한
40대 여성의 선행이 뒤늦게 알
려져미담이되고있다.
화제의 주인공은 간성읍내에서

8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
김정여씨(42, 사진).
김씨는 지난달 14일 고등학교

3학년생인딸과함께속초병원에
입원해 있던 남편을 문병하고 돌
아오던중, 밤 8시 40분께삼포
코레스코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
이에 깔려 쓰려져 있는 60대 가
량의남성을발견했다. 사고오토
바이는 역주행을 하다 근처를 지
나던차량에치인것이었다. 
“삼포코레스코 근처 육교를 지
나 간성으로 향하던 중 1차선에

오토바이와 사람이 누워있는 게
보였어요.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
데, 저도모르게순간적으로브레
이크를밟았어요.”
김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

오토바이에 깔려 누워 있는 사내
를 향해 다가갔다. 차안에 있던
딸이“엄마, 그냥가자”고만류했
으나, 김씨의귀에는들어오지않
았다. 
그녀가 오토바이 가까이로 접

근하는 순간에도 다른 차량들은
사고 현장을 힐끔 쳐다보고는 그
대로간성방면으로내달렸다. 
현장을 살펴본 결과 사태가 심

상치않음을직감한 김씨는서둘
러 119에신고했다. 그리고는구
급차가 올 때까지 차안에서 기다
리려고했으나, 혹시지나가던차
량에 의해 2차 사고가 발생할지
도모른다는생각이들었다.

마침 차 안에는 농협에서 선물
로 받은 전자 신호봉이 있었다.
그녀는 신호봉을 들고 오토바이
옆으로다가가 1차선으로달려오
는차량들을2차선으로안내하며
2차사고를예방했다.
보통사람, 그것도여성의몸으

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대단한
용기가 아닐 수 없다. 더욱이 당
시시간은밤 9시를지나서고있
을 무렵이었다. 자칫하면 사고를
낸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
다.  
“저도 잘 모르겠어요. 왜 그랬
는지는. 아마도 마음속에서 오토
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남편이
생각났기때문인것같아요. 딸애
가 말렸지만, 아빠가 저런 일을
당했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겠느
냐고 설득하고는 차에서 내렸지
요.”

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선
행을 베푼 김씨에게 경찰서장 감
사장을전달했다. 
제주도가 고향으로 서울에서

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13년전

남편의 고향에 정착한 그녀는 8
년째 현재의 위치에서 분식집을
운영하고있다. 고3 딸과중2 아
들을키우고있다.   

최광호기자

오토바이교통사고현장 119 신고 김정여씨

한밤도로위에서 119신고·사고자보호
“엄마, 그냥가자”만류불구용기있는행동…“오토바이로음식배달하는남편생각에…”

고성 주둔 모부대 소속
이호기준위(48세, 사진)가
지난 8일 토성면사무소를
찾아지역의어려운이웃을
돕는데 써 달라며 50만원
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
주고있다.
1981년 군에 입대해 고

성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
이 준위는 그동안 여러 지
역을 옮겨 다니다, 지난
2006년고성으로다시전
인해현재까지근무하고있
다.
이 준위는“군 생활을

30년 동안 해오면서 고성
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다”며
“우리 고성지역에 어려운 이웃이
많다는것을느껴돕고싶었다”고
말했다.
그는 30년의 군 생활을 뒤돌

아보니아무것도이뤄놓은것이
없어무엇인가뜻있고보람된일
을찾다가, 어려운이웃을돕자는
취지로마음을정하고뜻있는일
을하게됐다. 

이 준위는“작은 성의인데
도 감사하게 받아 준 토성면
사무소 담당자에게 오히려
고맙게 생각한다”며“누구나
할수있는작은일인데너무
부끄럽다”고했다.
그는 이번 나눔 사랑 실천

을 통해 마음이 가볍고 기쁨
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
고느꼈다고했다. 아울러기
회만 주어진다며 보다 많은
나눔 사랑 실천을 하고 싶다
고덧붙였다.
토성면사무소 관계자는

“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
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

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훈
훈한감동과정을느끼게됐다”며
“이준위같은분이있는한우리
고성지역의 미래는 밝을 것”이라
고했다.              박승근 기자

이호기준위이웃돕기50만원쾌척
지난8일토성면에성금기탁…“작은일인데부끄럽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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